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샬롬입니다! 

아비브 센터를 방문했다가 성공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은 중독자들이 나중에 텔아비브로 돌아와 

사역에 참여할 때 저희는 늘 보람을 느낍니다. 그 중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 

아무도 자기 부모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매우 착하고 자상했지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유감스럽게도 공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어린 사무엘의 

안전을 위해 이웃들에게 데려가야 했고, 그가 아버지가 했던 모든 공포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과 어머니는 도망쳐서 어머니가 의사로 일하고 있던 고아원에서 몇 달 동안 

아버지로부터 숨어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종종 경찰에 도움을 청했지만, 러시아에서는 경찰이 가정 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절망했고, 이 절망은 그녀를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는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사무엘은 주일 학교에 갔습니다. 남편이 변하기를 계속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국 이혼하고 이스라엘로의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때 12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이민자들처럼 여러가지 일을 해야 했고, 사무엘은 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곧 그와 친구들은 가벼운 마약을 시작했고,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는 

누군가가 코카인을 권했습니다. 그것을 시도했을 때, 사무엘은 즉시 매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얻게 된 걸로 알았던 트라우마의 결과인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즉시 

사라졌고, 사무엘은 마침내 자신감과 평화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점점 더 깊은 

마약에 몰입했고, 결국 텔아비브 거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 때는 

마약이 그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기에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는 텔아비브 거리를 걷다가 한 마약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아비브 센터로 

초대했고 그는 응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왔는데 그 중 한 명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사무엘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예배를 

기억했고, 기독교 재활 센터에 들어가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그의 완치에는 몇 년이 걸렸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현재 그는 결혼하여 아름다운 아기를 얻었고, 좋은 직업을 구했고, 시간이 

될 때마다 아비브 센터와 여러 아비브 미니스트리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사무엘의 삶에 기적이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많은 아비브 센터 방문객들이 거리를 떠나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 

소식과 기도 요청 



1. 아비브 아웃리치 센터에서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6일씩 3교대를 하고 

일요일에는 2교대를 합니다. 다른 교대조는 이스라엘의 다른 도시와 메시아닉 공동체에서 온 

팀들이 이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이 그 팀들 중 많은 곳에 합류했습니다. 

(방음이 잘 되는 방을 만든) 2층의 리모델링 이후, 방문객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응급 처치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2층에서 

직원 회의를 열고, 생각을 나누고, 의료에 대한 실습과 교육 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래층에서 

나는 소음으로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2. 저희 여성 쉼터에서 5개월을 지낸 8월에 타미는 이곳을 떠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곳으로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타미는 자신의 중독과 빚에 대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미는 쉼터에서 받은 모든 사랑과 보살핌에 매우 감사했으며, 저희는 타미와 계속 

연락할 계획입니다. 저희와 함께 지내는 동안 타미는 복음에 매우 개방적이었고, 브엘셰바에서 

열리는 메시아닉 샤밭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계속 타미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저희는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다른 세 여성들의 진전을 인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8월에는 두 여성이 새로 왔습니다. 22살 미야는 어릴 적 친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해 마약 

중독자가 되고 성매매에 빠지게 된 지체로, 일주일 동안 저희 시설에서 기독교 재활 센터의 

자리를 기다렸습니다(이 기간 동안 다른 갈 곳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중년의 인나로 쉼터에서 며칠을 보냈지만, 떠나기로 결정하고 어머니 댁으로 

옮겼습니다. 

저희는 또한 (지난해 저희 쉼터에서 지냈던)리브카와 연락을 취하며 강간범에 대한 법적 투쟁을 

돕고,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가난한 미혼모 리디아*의 식비 지원도 돕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쉼터에서 거의 2년 동안 살아오며 저희 여성들이 무척 사랑하고 존경하던 장기 

자원봉사자 한 분이 비자 연장을 거부당해 10월에 떠나야 합니다. 이제 이 분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중요한 일에 적당한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3. 남성 재활 센터에는 현재 9 명의 재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일하고 있고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브엘셰바에 살며 샤밭 예배에 참석하는 중독자들을 계속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샤밭마다 7명까지 옵니다. 그들은 아직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몇몇은 이미 시도했지만 실패), 저희는 그들과 연락하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며(몇몇은 살 곳을 찾거나 심지어 일종의 직업을 찾기도 했음), 전반적으로 더 나아지기 

시작하지만 저희는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중독을 영원히 떠나는 진지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도브 & 올가, 그리고 아비브 미니스트리 팀 

               

 

Men’s Rehab center 

On the street, in front of Aviv Center 

Bible study in the Women’s Shelter 

In Aviv 

Center 


